
2019년 5월 31일(금)� 13:30-17:00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한국연구재단 사회과학연구지원(SSK)사업

대학로 예술가의 집 3층 다목적실 <정신건강과 지역사회>� 연구센터 심포지엄

‘환경,� 치유 그리고 정신건강’� 다섯 번째 이야기

<배제와 통합>

� “정신건강과 지역사회”를 아젠다로 저희 연구단에서는 철학,� 사회복지학,� 정신의학,� 보건행정학,� 건축학,� 도시학

등 관련 학문 영역간의 융합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� 이러한 학제 간 융합연구의 성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하여

“환경,� 치유 그리고 정신건강 심포지엄”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.� 이번 2019년 심포지엄은 다섯 번째 이야기

로서 “배제와 통합”을 주제로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

다.

�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 및 정주 환경으로 우리 사회는 지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,� 다양한

계층과 분야에서의 정신건강 관련 사건들이 연일 매스컴을 통하여 보도되고 있습니다.� 안정적인 사회문화기반을

토대로 모두가 함께 건강하고 건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의 제공은 지역사회와 국가적 측면에서 매우

중요한 현안이며,� 책무입니다.� 하지만 통합보다는 배제로,� 화합보다는 배타적인 지역사회의 태도에 많은 사회적

약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�

� 이러한 공동의 문제에 대하여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철학,� 사회복지,� 의학,� 도시재생,� 건축 등의 전문

가들이 함께 “배제와 통합”을 주제로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기관에 대한 배제,� 그리고 통합에 대한 논의를 시

작하려고 합니다.� 경험지식의 공유,� 진솔한 논의,� 해법과 대안을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,� 여러분들의 적

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.� 감사합니다.

프로그램

13:30-13:50 등록 사회:� 박훈 [강원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]

13:50-14:00 개회 개회사:� 채철균 [광운대학교 건축학과]

14:00-14:30 발표1 ‘차별과 배제로부터 환대와 열림으로’

주재형 [단국대학교 철학과]

14:30-15:00 발표2 ‘국가 정신건강기관 설립을 둘러싼 사회갈등과 지역사회와의 통합 경험’

남윤영 [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]

15:00-15:20 휴식 다과 및 휴식

15:20-15:50 발표3 ‘왜 재개발의 결정은 정부가 했는데 고민은 민간의 몫일까’

문용훈 [태화샘솟는집]

15:50-16:20 발표4 ‘통합사회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의 실천과 과제’

성기창 [국립한국복지대학교 유니버설디자인건축과]

16:20-16:40 토론 자유토론

16:40-17:00 폐회 질의응답 및 폐회

�

*� 행사 참석 신청하기(아래의 링크주소를 클릭하거나,� 주소창에 복사 붙여넣기하여 작성바랍니다.)

� � � https://goo.gl/forms/4U64393UYsQRkK4w1


